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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AI 이음 코라이터 (EUM AI Co-Writer) 

목차를 따라 같이 쓰는 R&D · 사업계획서 · IR 집필 엔진

질문에 답하면 초안이 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를 못 쓰는 이유는 지식 부족이 아닙니다. 머릿속 재료를 순서대로 꺼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음 코라이터는 계획서 목차를 질문으로 바꿉니다. 작성자는 질문에 사실만 답합니다. 답변은 다음 항목으로 승계됩니다. 답변이 

모이면 초안이 나옵니다.

1. 백지는 실력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도 압니다. 그런데 첫 줄을 못 씁니다.

현장에서 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항목부터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둘째, 재료가 흩어져 있습니다. 기업 개요, 핵심 기술, 목표 고객이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셋째, 앞뒤가 어긋납니다. 1장의 기술과 4장의 사업화 계획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위원은 이 어긋남을 가장 먼저 봅니다.

2. 목차를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이음 코라이터는 계획서를 처음부터 쓰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예를 들어 '1-1. 연구개발 배경' 항목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 최근 3년 사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책·시장·기술 변화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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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한 문장으로 답하면 됩니다. 문장을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만 적으면 됩니다. 항목마다 핵심 질문 3개가 나옵니

다. 답변 3개가 모이면 그 항목의 재료가 완성됩니다.

3. 세 가지 차별점

첫째, '모름'을 눌러도 됩니다. 모르는 항목은 [모름] 버튼을 누르십시오. 작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도구는 모르는 부분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조사한 뒤 채우면 됩니다. 아는 것부터 쓰는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둘째, 앞의 답변이 뒤로 이어집니다. '2-1. 최종 목표'는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필요성'의 답변을 이어받습니다. '4-4. 사업화 전

략'은 '경쟁 현황'과 '목표시장(SAM·SOM)'을 이어받습니다. 같은 재료를 두 번 입력하지 않습니다. 앞뒤 논리가 자동으로 맞춰집니

다.

셋째, 진행 상황이 숫자로 보입니다. 화면 상단에 남은 항목 수가 표시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무엇이 남았는지 매 순간 알 수 있

습니다. 작성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파일로 백업해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4.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생성형 AI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써 줘"라고 요청하면 그럴듯한 글이 나옵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근거 없는 우수성 주장이 섞입

니다. 시장 규모 수치가 만들어집니다. 기업의 실제 역량과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자체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이 문제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AI가 먼저 쓰고 사람이 고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실을 주고 AI가 문장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작성자가 준 사실만 재료

가 됩니다. 그래서 초안은 기업의 실제 내용을 담습니다.

5. 이음 3도구 체계

이음 코라이터는 단독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사업화 AI '이음'의 세 번째 도구입니다.

이음 진단은 잽니다. 기업 역량과 사업화 준비도를 점검합니다.

이음 어드바이저는 답합니다. 자료를 찾고 내용을 검증합니다.

이음 코라이터는 같이 씁니다. 문서를 완성합니다.

재고, 물어보고, 같이 씁니다. 기술사업화의 실제 순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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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런 분께 권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처음 신청하는 중소기업 담당자

기술은 있으나 문서화 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여러 과제를 동시에 준비해 시간이 부족한 기업부설연구소

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하려는 기관

7. 현재 단계

이음 코라이터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능을 먼저 공개합니다. 이후 시장조사 보고서, 사전기획 계획안, PSST 사업계획서, IR 자

료로 대상 문서를 넓힐 계획입니다.

도구 체험과 적용 방법은 홈페이지 내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십시오. 기업 상황에 맞는 적용 상담도 같은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

이 사업, 신청하면 붙을까요?

R&D 평가위원이 만든 진단으로 우리 기업의 선정 가능성을

항목별 점수로 확인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 무료 기업진단  labwith.kr/free-diagnosis.html?utm_source=cafe

▶ R&D 실무교육 아카데미 (연구계획서·PSST·IR DECK)

labwith.kr/training-rnd.html?utm_source=cafe

기술사업화 랩 위드㈜ · 010-6408-8557 · 카카오톡 antipoto

────────────────────────────

클린봇

기술사업화 랩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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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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